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 



탄소중립 위해 

숲 베어낸다고? 

‘늙은’ 나무는 죄 없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오래된 숲을 베어 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산림청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595.html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79595.html


산림 탄소흡수량을 늘리려고 
30년 이상 된 기존 산림을 
대대적으로 베어낼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산림의 생태적 기능은 안 보고 30년 넘은 
숲을 쓰레기 취급한다”, 

“산림청이 아니라 산림파괴청”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진다...”

  -한겨레신문 2021년 4월 28일



2008년 유명과학저널 <네이처>

“숲은 800살이 될 때까지도 이산화탄소 순흡수원으로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2014년에는 대부분의 나무는 노령화돼도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둔화되지 않는다는 16개국 과학자들의 공동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다. 

6개 대륙의 열대·아열대·온대 기후대에서 자라는 400여종의 

나무를 장기간 조사해 얻은 결론이다.” (한겨레신문 2021년 

4월 28일)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07276
https://www.nature.com/articles/nature0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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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학원 자료

“수령 70년까지 조사한 
‘표준 탄소흡수량’ 자료에는 
한국 숲의 대표 활엽수인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온다.”



알트루사에서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자고 한다.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숲은 고요하지 않다”는 책에서는

코로나 19로 

사람들의 인적이 적어진 도로에 

야생동물들이 나타난 사건을 다룬다. 

야생동물들은 그동안 인간을 살피고 있었다. 



인간은 어떠했던가?



숲을 인간중심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인공림을 새로운 인공림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인공림이 

        자연림이 되게 하자. 



숲을 

탄소흡수원으로만 여기는 일은  

끔찍하다. 



공감은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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